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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는 올해 마지막 전시로 김홍주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홍주는 한국 현대미술이 획일적으로 모더니즘 
화풍을 따르던 1970년대부터 당대 유행하던 사조들을 벗어나 다양한 기법과 독자적인 방식으로 대안적 미학을 
모색해 온 작가이다. 이번 개인전은 2010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김홍주의 네 번째 국제갤러리 개인전으로써 
약 40여년간 작가가 발전시켜 온 다양한 회화적 기법과 방식을 총 망라한 신작 13점을 국제갤러리 1관(K1)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나의 사고가 그림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림들이 내 사고를 결정해간다.
창조라는 가면을 쓰고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신화는 정치로써 부침할 뿐이다.

— 김홍주 작가노트 1990년 6월

김홍주는 1973년 평론, 퍼포먼스 등을 통해 실험예술을 탐구하던 몇몇의 S.T 그룹1전시와 <앙데팡당전>에 
참여하며 당시 화단에 널리 퍼져있던 단색 평면 추상에 반하는 극사실적 회화 작품을 선보였다. 이는 김홍주가 
시도한 회화적 실험의 일환으로, 당시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독립적인 행보를 추구한 그의 기질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이후 작품 전반에 걸쳐진 회화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태도와 연관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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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m Hong Joo | Untitled, 2011 | Acrylic on canvas |  

146 x 146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2.  Kim Hong Joo | Untitled, mid 1970s |  

Watercolor on paper | 141 x 97 cm

3.  Kim Hong Joo | Untitled, 2015 | Acrylic on 

canvas | 130 x 97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김홍주는 그림, 곧 그리기에 대한 한계와 욕망을 다루어왔다. 그의 작업방식은 ‘무엇을 그리는가’ 보다 ‘그리기’ 
라는 행위와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며 발전하였다. 이 때문에 특정한 소재와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가를 살펴보기 어렵지만 몇몇 계기가 되는 작품 소재와 표현의 전환을 살펴보자면, 1970년대 후반 오브제를 
차용하여 거울, 창문, 화장경대, 자동차 문에 이르는 다양한 실제 사물 위에 인물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려 넣는 
작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2) 이 작품들은 익숙한 사물의 외형에서 허구적 상상을 야기시킨다. 김홍주는 
사실적인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과 비춰지는 것을 공존시키는 시도를 통해 사물과 환영의 재현의 문제, 그리고 
이를 그리는 방식에 대한 한계를 탐구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작업한 특유의 세필터치들로 중첩되어 묘사된 풍경 시리즈에서는 원근 과 명암이 
배제되고, 풍경화에서 도려낸 듯한 밭고랑 혹은 흙덩이와 같이 사실적 이미지에 기반한 대상들이 증식, 반복, 
확장된 전개방식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1990년대 초부터 진행했던 한문의 초서체와 배설물의 이미지를 
조합한 서예시리즈, 199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꽃이나 나뭇잎을 크게 확대해 
그린 속칭 ‘꽃 그림’ 시리즈, 그리고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으로 구체적인 형상이 이전보다 크게 약화된 
추상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은 입체감, 질감, 명암, 깊이가 결핍되어 풍경이나 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불명의 형상으로 남겨진 결과를 지닌다. 작가는 이를 ‘묘사를 포기한 세필화’라고 칭한 바 있는데, 풍경, 잎, 
꽃, 지형 등 일상적 소재에 따른 이미지들로부터 맥락과 배경, 구체적인 세부묘사를 제한하면서도 동시에 인내를 
요하고 체력을 고갈시킬 정도의 장시간의 ‘그리기’ 행위를 통해 반복적인 세필 붓질로 표현된 회화의 역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꽃잎의 섬유질, 나뭇잎의 엽맥 같은 부분 등 형상과 유기적 연결을 상실한 세부들은 표현하자면 화면상의 
여기저기를 떠다니는 조각들일 뿐이며, 전체적 형상 자체는 사실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다.”2라는 
평론가 김원방의 언급과 같이 김홍주는 관습적인 시선과 언어적인 의미를 탈피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상하좌우와 원근시점에 따른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며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정의를 유도한다.



5.  Portrait of Kim Hong Joo 

Courtesy of artist,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4.  Kim Hong Joo | Untitled, 2013 | Acrylic on canvas | 91 x 117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국제갤러리 K1에 전시되는 신작들은 구체적인 형상이 더욱 희미해져 일부 작업들은 마치 벽지의 무늬와도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지만 그 기법은 여전히 무수한 붓질과 노동으로 축적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엄청난 노력으로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그림’이자 거시적으로는 파스텔 톤의 편안함 이면에 격렬한 
붓질의 축적과 사유를 담고 있는 김홍주의 회화에 대한 도전을 목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1945년 충북 회인에서 태어난 김홍주는 청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에콜드서울>, <앙데팡당전>에 참가하여 일찍이 미술계 일각의 주목을 받았으며,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실험적인 예술을 탐구한 S.T그룹 활동에 참여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화풍을 벗어나 새로운 회화를 

시도하였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극사실주의 작업에 매진하여 젊은 작가들의 전시인 <형상 78>전에 

참가하였고, 프랑스의 카뉴 국제회화제 특별상 수상 및 <제5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최우수 프론티어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풍경, 꽃, 문자 등의 세필 회화 작품으로 그만의 미학적 언어를 추구해왔으며 1997년 

금호미술관 개인전을 계기로 평단과 화단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목원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1   S.T (Space Time) 그룹은 1969년 작가와 평론가들이 모여 결성한 실험예술 연구 및 전시 그룹이다. 이건용과 김복영이 
주축으로 설립한 토론 모임 ‘S.T 미술학회’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1970년 7명의 창립멤버와 세미나를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1971년 창립전시를 가졌고 여러 멤버들을 거치며 1981년까지 활동을 지속하였다. 김정은,  김홍주의 작품 세계: 

1970년대 초창기 작업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Kim Hong Joo’s Work in the 1970s, 현대미술학 논문집, Vol.18 

No.1, 2014
2  김원방, 김홍주 또는 회화의 쾌락, 『동시대 한국미술의 지형=Mappings of Korean contemporary art』, 학고재, 2009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www.webhard.co.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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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당 이미지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Contact  전민경 (대외협력 디렉터)  +82 2 3210 9885  +82 10 9601 5411  zoe@kukjegallery.com

주요 개인전으로는 1997년 금호미술관, 2005년 로댕갤러리, 2009년 아르코미술관 전시가 있으며, 1999년, 

2002년, 2010년 국제갤러리에서 3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그 외에도 해외 소재의 대표적인 기관 전시로는 

1985년 일본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1993년 미국 뉴욕 퀸즈 미술관, 2003년 프랑스 릴 현대미술관, 2008년 

싱가포르 미술관 등이 있다. 김홍주는 1978년 제5회 한국미술대상전 최우수 프론티어상과 1980년 프랑스 

칸느 국제 회화제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작품은 일본 후쿠오카 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토탈 미술관 및 리움 삼성미술관 등 유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